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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서론

의복은 의복이 가지고 있는 보온성을  조절하여 의복

내기후를 일정하게 형성하게 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

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복의 온열적 쾌적성은 

피부표면에 있는 감각 수용기에 의해 감지되므로, 의복

과 피부표면과의 미세 공간과 쾌적성은 관계가 깊다. 온

열적으로 쾌적하다는 것은 춥지도 덥지도 않게 느끼며, 
인체내의 방열과 산열이 평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의복기후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서 의복과 피부표면

과의 사이에 생기는 미세기류를 말하는데 의복내온도가 

32℃내외, 습도 40~60%인 상태를 표준의복기후라 하여 

쾌적한 의복기후로 판정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현재 의

복기후의 측정은 보통 가슴, 등, 대퇴, 전박 등에서 측정

되고 있으며, 인체의 각 부위에서의 의복기후로서만 파

악되고 비교하고 있을 뿐 의복기후에 대한 통합적인 평

가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의복기후와 비슷한 방법

으로 측정되고 있는 피부온의 경우에는 각 인체 부위의 

피부온에 안분비율을 곱하여 인체의 피부온을 대표 할 

수 있는 평균 피부온을 산출하고 있으나 의복기후는 전

체적인 의복기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Maeda(2002)의 연구만이 있을 뿐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온 측정이 인

체의 4점, 6점, 11점, 12점법 등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바

와 같이 평균의복기후를 파악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의복의 쾌적성 측면에서 통합적인 의복기후 측정방법

을 개발하기 위한 의복기후의 측정은 선행연구(김양원과 

홍경희, 2006)와 동일하게 하였다.
인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정중선을 중심으로 인체를 좌

우로 나눠 오른쪽 상반신을 지고 실험하였다. 등부위는 

16부위, 가슴 16부위, 상지부위 22부위, 엉덩이를 포함

한 대퇴부위 16부위, 하퇴 18부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인체구분은 [그림 1]과 같다. 

3. 의복기후 측정방법 제안

3.1 의복기후 측정을 한 인체의 표부  선정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최내층의 의복내온도는 

외기온보다 높다. 인체의 심층으로부터 피부를 거쳐 의

복 표면온도와의 온도차이에 의해 열방산이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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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의복기후는 보통 환경조건, 인체의 열생산량, 의복

의 보온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인체는 항상 옷에 의

해서 덮여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의복표면

과 환경과의 열교환이나 온도감각정보가 의복의 쾌적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복기후는 부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복기후를 통합하여 평균의복기후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의복기후측정의 대표부위는 의복기

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인체의 모든 부위를 대

표할 수 있는 부위여야 하며,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측

정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인체 부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Tukey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복내온도는 가슴과 등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수 있고, 상완, 대퇴, 전박이 또 하나의 그룹으로, 하퇴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수 있었다. 따라서 의복내온도는 

구간부에서는 가슴 부위의 1번과 9번부위, 등은 8번과 

12번 부위, 상완은 2번, 7번 부위, 전완의3번, 6번부위, 
대퇴는 14번, 15번 부위, 하퇴는 1번, 8번부위로 선정하

였다.
의복내습도는 가슴과 등과의 의복내습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지부의 의복내습도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조건에서는 구간부인 가슴이나 등보다 

사지부의 의복내습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복

내습도는 가슴의 8번, 9번 부위, 등은 1번, 13번 부위, 상
완 3번, 12번 부위, 전완 3번, 6번 부위, 대퇴 3번, 5번 부

위, 하퇴 2번, 18번 부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인체부위의 의복기후를 가지고 각 부위의 안분

비율을 곱하여 평균의복기후 구하였고, 이를 평균의복기

후인 평균의복내온도(Mean inside clothing temperature, 
MICT), 평균의복내습도(Mean inside clothing humidity, 
MICH)를 제안하고자 한다. 평균 의복기후산출식을 12점

법으로 한 산출식을 제안한다.

3.2. 의복기후 측정식 제안

아래와 같이 평균 의복내온도와 평균 의복내습도의 산

출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MICT=〔23.9(A＋B＋C＋D)/4 ＋ 8.2(E＋F)/ 
2＋11.4(G＋H)/2＋17.2(I＋J)/2＋20.6(K＋L) 〕/ 100

A, B: 가슴의 1번 9번 부위, C, D: 등의 8번 12번 부위 E, F: 상완

의 2번 7번 부위, G, H: 전완의 3번 6번 부위 I, J: 대퇴의 14번 15 번 

부위, K, L: 하퇴의 1번 8번 부위에서의 의복내온도 

MICH=〔23.9(A＋B＋C＋D)/4＋8.2(E＋F)/2＋11.4(G
＋H)/2＋17.2(I＋J)/2＋20.6(K＋L) 〕/ 100

A, B: 가슴의 8번 9번 부위, C, D: 등의1번 13번 부위, E, F: 상완

의 3번 12번 부위, G, H: 전완의 3번 6번 부위, I, J: 대퇴의 3번 5번 

부위, K, L: 하퇴의 2번 18번 부위에서의 의복내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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